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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뿌림 산지초지조성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으로, 잇점으로는 경운하지 않으므로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고, 지형조건이 불리한 곳도 초지화할 수 있으며, 경운에 필요한 기계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 

1. 입지조건의 선정
  입지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사도이다. 채초지로 이용할 경우 기계의 작업 가능 경사도를 고려하여 15도 이하의 완경사지를 선택하여야 하며, 방목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25도 정도까지 이용가능하다. 그 이상의 경사지를 초지화할 경우 기계화가 불가능하며, 토양 유실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2. 장애물 제거
  초지조성 대상지의 기존식생을 제거하여 파종상을 준비하여야 한다. 대상지가 산림이면 초지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기존식생을 제거한다. 이때 기존식생 중 숲의 일부를 남겨 비음림으로 이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기존식생 종류에 따라 제거 방법이 달라진다. 기존식생에 수목류, 관목류가 많으면 화입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그러나 이때 불이 초지조성대상지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존식생이 야초지인 경우 염소 등을 강방목하여 제거하는 방법과 제초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3. 석회 및 비료 시용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산성토양이므로 초지 조성시 석회를 충분히 시용하여, pH5.5이상으로 중화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기적으로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4~5년 마다 석회를 시용하는 것이 양호한 식생유지에 도움이 된다. 특히 두과목초는 토양산도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목초의 발아 및 정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의 성장인데, 이는 인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초지조성에는 인산을 충분히 시비하여야 한다. 초지조성용 복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문제점이 해결되나, 단비를 구입하여 시용할 경우에는 인산의 시비량을 늘려야 한다. 비료종류별 시용량(kg/ha)은 인산 200~300, 질소와 카리 60~150, 석회는 2,000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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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토양산도 조절을 위한 석회산포

	 
	4. 파종
  우리나라에서의 목초 파종은 주로 가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봄에 파종하면 잡초와의 경쟁이 심하여 정착율이 저하된다. 가을의 파종적기는 9월 상순 이전이다. 이 시기 보다 늦어지면 목초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을 맞아 월동율이 저하된다. 파종기등을 이용하여 파종하면 정착율이 높아지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표에 산파한다. 파종량은 ha당 30-35kg정도이며 구체적 초종별 파종량(kg/ha)은 오차드그라스 16, 톨페스큐 9, 페레니알라이그라스 3, 화이트클로버 2정도이다.

	 
	[image: image5.jpg]


  
그림 2. 기계를 이용할 수 없는            
지형 조건에서 겉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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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파종기를 이용하여 파종


	 
	5. 갈퀴질 및 진압
  목초의 정착율향상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수분이다. 갈퀴질을 통해 목초종자를 지면에 밀착시켜주고, 진압을 통해 모세관 현상에 의해 토양 중의 수분이 종자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면 목초의 정착율은 현저히 향상된다. 특히 파종 시기가 늦어졌을 경우 반드시 진압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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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목초종자가 토양에 밀착하도록 갈퀴질
   

    [image: image8.jpg]



    그림 5. 겉뿌림 초지조성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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